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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출장계획서
구 분 내   역

출장자
소속 항만연구본부 성명 김세원 직급 부연구위원

소속 항만연구본부 성명 이다예 직급 연구원

출장목적
(중복선택 

가능)
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■ 국제행사 참가

 ■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관련사업
(예산항목)

§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(국외여비, 회의비, 

교통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)

§ 한-MRC 메콩강 수로개발사업 로드맵 수립지원 용역(국외여비, 회의비, 교통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)

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□ 반영  □ 출장지 대체  ■ 해당없음(수탁)

공무
항공마일리지 

활용계획

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
김세원 74,270 - 보너스 좌석 없음
이다예 18,166 - 보너스 좌석 없음

출장기간

이다예 - 2022. 11. 29. ∼ 2022. 12. 1.

(1박 3일 / 기내 1박 제외)

김세원 - 2022. 11. 29. ∼ 2022. 12. 3.

(3박 5일 / 기내 1박 제외)

출장지
이다예-태국(방콕)

김세원-태국(방콕, 푸켓)

출장일정

일자 방문지 주요업무* 항공편

22.11.29
출국(이다예) 부산→인천→방콕

KE 1406 (07:00~08:10)

KE 657(09:15~13:15)
ESCAP ESCAP 관계자면담

출국(김세원) 인천→방콕 KE 659 (20:10~00:20(+1))

22.11.30
ESCAP 행사 참석(제5회 해양의 날)

이동(김세원) 방콕→푸켓 H1 4712(21:35~23:00)

귀국(이다예) 방콕→인천→부산
KE 652 (23:15~06:40(+1))

KE 1407(09:30~10:35)
22.12.1 해양수산부-ESCAP

공동 국제 워크숍
워크숍 참석

22.12.2
해양수산부-ESCAP

공동 국제 워크숍

워크숍 및 주제 토론

태국 항만청 면담

귀국(김세원) 푸켓→방콕→인천
TG 2222(20:25~21:55)

TG 658(23:10~06:35(+1)))22.12.3

출장경비

성명 경비총액 경비 부담기관 특이사항**

김세원 약 310만원
§ 아태지역 개도국과 

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

기업진출 지원 

연구용역

§ 한-MRC 메콩강 

수로개발사업 로드맵 

수립지원 용역

- 회의비 3회

  ① 11.29. 30만원

  ② 11.30. 30만원

  ③ 12.01. 45만원   

- 로밍이용료 

- 여행자보험료 등 

이다예 약 280만원

기타 150만원

 * 주요 업무 수행 계획 별지 작성 후 첨부
** 로밍비 실비정산(2인X5만원=10만원/예정), 회의비(3만원X10인X2회, 3만원X15인X1회 =약 105만원)

※ 당초 국외출장 심의 시 제출한 계획보다 단축된 일정으로 출장업무 수행(국제워크숍 참석인원 및 귀국 

항공편 일정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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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(관련 사진, 도표 필요시 추가)
*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(필요시 조정)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 √ ), 결과( ))
업무유형
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■ 국제행사 참가

 ■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

 한-ESCAP 협력 방안 모색 관련 ESCAP 관계자 면담

 참석자 : ESCAP 교통국 Azhar Jaimurzina 과장, 김수엽 경제담당관, 장기욱 과장, 해양수산부 

노용석 주무관

수행계획 

▫ 한-ESCAP 협력 방향 설정 및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

   - ESCAP 교통분야 발전과 협력을 위한 5개년 이행계획(RAP 2022~2026)을 고려한 한-ESCAP 

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 의견 공유

   - 한-ESCAP 항만물류 분야 세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ESCAP 관계자 면담

   - 한국 주도(예산 지원)의 ‘아태지역 고위급 항만물류 포럼(’22년 5월 계획)‘ 추진 방안 논의

▫ 메콩지역 수로 개발 관련 ESCAP 자료 수집 및 MRC와의 협력사업 현황 파악

수행결과  ※ 결과보고 시 작성

업무②

 제5회 ESCAP 해양의 날(Ocean Day) 행사 참석 

 참석자 : 해양수산부 최국일 과장, 노용석 주무관, ESCAP 교통국 Azhar Jaimurzina 과장 외 

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

수행계획

 ▫ 해양환경 및 지속가능한 해운·항만 발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동향 조사

   - 제5회 ESCAP 해양의 날 행사 참여를 통해 아태지역 해양환경, 친환경 해운, 지속가능한 항

만개발 전략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

   - ESCAP 관계자 및 해운·항만 전문가 네트워킹

 ▫ 해양의 날 행사 참석 ESCAP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‘한-ESCAP 항만물류 협력사업 발굴 설문’ 

조사 실시(설문조사지는 작성 완료)

수행결과  ※ 결과보고 시 작성

업무③

 해수부-ESCAP 공동 국제 워크숍 참석

 참석자 : 해양수산부 최국일 과장, 노용석 주무관,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김영웅 팀장, 김희경 

과장, ESCAP Azhar Jaimurzina 과장 외 관계자, IMO 및 태국 항만청 관계자

수행계획

 ▫ 아태지역 항만 위험물관리, 친환경 항만 정책 관련 정보 수집 및 한국의 관련 정책 공유

 ▫ 아태지역 항만물류 전문가 네트워킹

 ▫ 태국 항만청 관계자 면담

   - 한국-태국 메콩강 유역 해운·항만분야 협력사업 논의

수행결과  ※ 결과보고 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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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유형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■ 국제행사 참가

 ■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

 내  용 : 한-ESCAP 협력 방안 모색 관련 ESCAP 관계자 면담

 일  시 : 2022.11.29.(화) 15:00~ 17:00

 장  소 : VIE Hotel Bangkok 회의실

 참석자 : (KMI) 이다예 연구원, (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) 김희경 과장, (UNESCAP) 김수엽 경

제담당관

수행결과

▫ 한-ESCAP 협력 방향 설정 및 지속적인 협력 방안

   - ESCAP 교통분야는 ‘지역 교통 네트워크 설계’, ‘지역 협력 프레임워크, 표준 및 모델 수립’, 

‘교통 운송 촉진 협약 체결 지원’, ‘관련 연구조사 및 분석’, ‘관련 세미나, 워크숍, 교육 프

로그램 운영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   - ESCAP 교통분야의 업무 영역을 고려한다면 한국과도 연구, 교육, 행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 

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   - ESCAP이 설정한 교통분야 추진과제(RAP 2022~2026) 및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분야 정책

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별하여,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상호 

간의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됨

    ⦁ 일례로, RAP 2022~2026 및 해양수산부에서 해운항만분야의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

‘디지털’, ‘친환경’ 분야의 협력 과제로 ‘항만 디지털화 지수 개발’, ‘친환경 스코어 카드

(Score Card) 개발’ 등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▫ 한-ESCAP 양방향 지식공유 체계 마련

   - ESCAP이 개발,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는 회원국의 발전을 위해 공개된 자료로, 

한국 측이 ESCAP의 정보를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것도 가능함

   - 현재 해외 항만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‘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’ 홈페이지를 

매게로 활용하여 ESCAP의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면 ESCAP의 기능에도 부합하고, 한국 관

계 기업 및 기관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너지가 기대됨

   - ‘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’에서는 해외 항만분야 전문가의 수요가 높은 주제에 대한 동영

상 교육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, 이를 ESCAP을 통해 회원국에게 확산할 수 있다면, 양방

향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
   - ‘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’에서는 ESCAP과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 

추진을 제안하며, ESCAP은 이를 수용함

    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보유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의 선별에 참여

▫ 메콩강 수로 개발 관련 메콩강위원회(MRC)와의 협력 방안

   - (MRC의 역할) MRC는 메콩강 유역의 화물 및 여객 운송,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

하고, 실행계획을 수립,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 허브의 역할을 수행함

   - (추진과제)MRC는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, 2025년까지 추진할 단

기 과제 54가지를 설정

    ⦁ 그 중 MRC 및 회원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‘AIS, VHF 도입’, ‘선박 및 항만 안전관

련 가이드라인 문서 개발’, ‘항로표지시설 표준 개발’ 등임

   - (한국과의 협력 분야)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대상 항만을 선정하여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

는 한편, 회원국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음

    ⦁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며, 태국의 경우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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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프라 개발이 이루어진 반면,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

지 않아 인프라 개발 사업의 수요가 큼

    ⦁ 항만시설 없이 자연 지형 그대로를 부두로 활용하는 항만도 있어, 특히 여객 안전을 위

해 여객항만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

    ⦁ 또한 항로표지, AIS 등 회원국 공동이 준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부재하여, 회원국의 

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표준 수립 등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

   - (한-MRC 협력 방안) 한국은 해양수산부-MRC 간 체결된 MOU를 이행하기 위해 MRC에 단

계별 협력사업을 수립, 제안하고, MRC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소통 창구로서 협력 아젠다 

수립 및 협력 프로세스 추진의 퍼실리테이터(facilitator)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

▫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현황

   - MRC는 현재 4개 회원국에서 지출하는 회비와 기부국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BASKET FUND

를 조성하여 운영함

   - BASKET FUND는 4개 회원국이 매년 4백만 달러를 부담하고(태국과 베트남이 65%, 캄보디

아와 라오스 35%) 기부국으로부터 6~7백만달러를 기부 받아 매년 총 1천~1천 1백만 달러 

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함

   - 기부국가는 매년 달라지며 주요 기부국은 노르웨이, 호주 등임

   - 작년에 뉴질랜드가 새로운 기부국으로 참여하고 덴마크와 벨기에가 기부국에서 빠짐

   - MRC에서는 BASKET FUND관련 협약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어 추후 지속적인 운영과 재

정 독립성 강화를 위해 MEKONG FUND 조성 계획을 준비 중

   - MEKONG FUND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컨셉 단계이며, 별도로 글로벌 펀

드(국제기후변화기금 등)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
업무②

 내  용 : 제5회 ESCAP 해양의 날(Ocean Day) 행사 참석 및 전문가 네트워킹

 일  시 : 2022.11.30.(수), 11:00~19:00

 장  소 : UNESCAP 사무국 회의실, 방콕공항 회의실

 참석자 : (KMI) 김세원 부연구위원, 이다예 연구원, (해양수산부) 최국일 과장, 노용석 주무관, 

(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) 김영웅 팀장, 김희경 과장, (ESCAP 교통국) Azhar Jaimurzina 

과장, 김수엽 경제담당관, 장기욱 과장 외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

수행결과

 ▫ 해양환경 및 지속가능한 해운·항만 발전 관련 동향

  (1) 2022년 해운 시장 리뷰(Luisa Antonia Rodriguez Ortega, UNCTAD)

   - 팬데믹, 우크라이나 전쟁,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해운 및 물류에 혼란이 발생하여 일부 

항만이 폐쇄되고, 정체가 심화되며 물류비가 상승함

   ⦁ 2021년 컨테이너 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5배 이상 상승함

   ⦁ 벌크 운임은 우크라이나 전쟁,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해 증가했으며, 곡물가격 상승과 

벌크운임 상승으로 소비자 식품 가격이 상승함

   ⦁ 항만 정체로 인해 해운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

   - UNCTAD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.4%로 둔화되며 전 세게 해상 무역이 활력을 잃

을 것으로 예상하고, 2023~2027년 동안 연간 2.1%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

   ⦁ 이는 지난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 3.3%보다 둔화된 성장률임

   - 해운의 탈탄소화 기조와는 다르게 실제 탄소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, 탈탄소화를 추구하

기 위한 투명한 다자간 프레임워크가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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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 (2) ASEAN 지역 해운산업 과제(Cdr Ang Chin Hup, 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)

   - ASEAN 지역에서는 해운항만 분야의 연결설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항만 개발 사

업이 이어지고 있음

<ASEAN 지역 항만 개발 동향>

  

   - 무인선박에 대해서는 무인선박을 어떻게 정의하고, 관련 규제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

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

   - ASEAN 지역 해운분야의 지속가능성, 연결성을 위한 과제는 ‘항만 성과의 측정과 추적’, ‘디

지털화의 과제와 기회’, ‘파리기후협약에 따른 2030 지속가능성 목표 추진’임

   ⦁ 말레이시아는 저탄소를 추구하기 위해 2021년 GV2050 프로젝트에 참여함

▫ 한-ESCAP 협력 해운항만분야 고위급 포럼 개최

   - 워킹그룹을 통해 아태지역 교통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나, 현재 아시안하이웨

이, TAR, 드라이포트 분야의 워킹그룹만 운영 중으로 해운·항만 관련 워킹그룹은 부재함

   - ESCAP이 인지하는 해운·항만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(RAP 2022~2026에 해운항만

분야 주제가 수립), 향후 해운항만 워킹그룹도 구성 가능하지만 국가 간 협약이 필요하여 

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

   - 이에 워킹그룹이 구성되기 전 해운항만분야 논의의 장 역할을 수행항 수 있도록 포럼을 

추진하는 것이 유의미함

    ⦁ ‘아태지역 고위급 항만물류 포럼(가칭)‘은 ’22년 5월 개최를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해 한

-ESCAP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

    ⦁ 제1회 포럼의 주제는 최근 해운항만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‘그린쉬핑코리도

(Green Shipping Corridor)’를 추천함

    ⦁ 한국의 예산 펀딩 방식은 크게 (1)해수부가 ESCAP에 후원국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

는 방식, (2)해수부가 KMI 또는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관련 과제를 발주하고, 해

당 과제의 일환으로 일부 예산을 포럼 개최를 위해 위탁하는 방식이 있음

    ⦁ 후원 또는 위탁 금액보다 실제 포럼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을 경우, 남는 예산을 활

용하여 포럼 중 논의되었던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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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 ▫ 한-ESCAP 항만물류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

   - 한-ESCAP 항만물류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KMI에서는 ESCAP 관계자 및 전문가를 

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지를 준비, 원활한 설문조사 수행을 위해 ESCAP의 협조를 요청함

   - ESCAP은 ESCAP 소속 관계자 및 제5회 ESCAP 해양의 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

‘한-ESCAP 항만물류 협력사업 발굴 설문’  수행을 지원함

    ⦁ 행사 이후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요청 이메일 발송

 ▫ 회의 및 행사 사진

<ESCAP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요청메일(12.7 발송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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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③

 해수부-UNESCAP 공동세미나 참석

 일  시 : 2022.12.1.(목) 08:00~17:00, 2022.12.2.(금) 09:00~18:00

 장  소 : Grand Mercure Phuket Patong Hotel

 참석자 : 해양수산부 최국일 과장, 노용석 주무관,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김영웅 팀장, 김희경 

과장, ESCAP Azhar Jaimurzina 과장 외 관계자, IMO 및 태국 항만청 관계자

수행결과

 ▫ 아태지역 항만 위험물관리 정책 동향

  (1) 아태지역 위험화물 안전 관리 방안

    Alfredo Parroquin Ohlson / IMO

   - UN에서 권하는 위험화물을 운송 관련 규정(22nd 버전, 21.7.1)이 발간되었으며, 이를 기반으

로 각 운송 수단별로 5개(도로, 내륙수로, 철도, 해상, 항공)의 위험화물 운송 규정집이 있음

   ⦁ 해상운송 규정집으로는 IMDG Code를 사용, 올해 5월 개정집이 발간함

   ⦁ 개정집에는 리튬배터리 마킹 방식, 신규 위험물 4종 등재, 포장용기 충전 및 배출 금지 

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함

   - IMDG Code의 수정 및 채택은 회원국의 제안사항을 취합하여, 해상 안전 위원회 내 화물 

및 컨테이너 운송 분과위원회(CCC,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)에서 여러 번의 회

의, 논의를 거쳐 확정함

    조소현 / 한국해양대학교

   - 한국의 위험화물관리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, 위험화물의 분류, 용

기·포장 표기, 표찰, 적재 및 격리 등의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성과 안전성 확보 여부

를 검사함

   - 항만 내 위험화물 현장 검사 강화(국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), 위험화물로 인해 발생하

는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

   - 지역 간 협력 또는 UNESCAP 차원에서의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커리큘럼 개

발 및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    Kerri Ahn / ESCAP

   - 최근 전자문서화, 드론 및 로봇 활용, 빅데이터 및 AI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내 

위험화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음

   - 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시스템(플랫폼)을 통한 사용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, 정보의 투명

성 확보가 가능하며, 로봇과 드론을 통한 위험화물 검사 등을 통한 잠재적 인명 피해를 줄

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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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   (2) 국가별 항만 내 위험물 관리 현황

    말레이시아

   - 위험화물 수입에 관련한 규정, 위험화물 수출에 관련한 규정, Port Klang을 통해 환적하는 

위험화물 처리 규정, 위험화물 공지 등 4가지의 주요 규정을 준수함

   - 그 외 5개의 관련 국내법이 재정됨

    ⦁ 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, ATOMIC ENERGY LICENSING ACT 1984, 

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, PETROLEUM(SAFETY MEASURES) ACT 1984  

STRATEGIC TRADE ACT(STA) 2010

    태국

   - 방콕 및 램차방항은 IMO의 권고 사항에 따라 위험화물 보관을 위한 특수 시설(창고)이 구

비 되어 있고, 소방시설 또한 갖춰져 있으며, IT 시스템을 통해 화물 분리 적재의 운영적 

에러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

   - 방콕항의 경우 위험화물 처리를 태국항만청(PAT)에서 하고 있으나 램차방항의 경우 민간 

운영사인 JWD info Logistics PCL에서 담당(운영권을 획득하여 특정 기간 동안 수행)

   - 컨테이너 관리시스템, 선박 및 화물 관리시스템, E-gate 시스템이 비상대응 정보시스템과 

연동되어 있어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

   - 향후 위험화물 정보를 통합하여 E-port 방콕, 램차방항의 DG-NET, 선사, 교통부 및 태국 

관세청 등과의 연동하여 통합적으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

고 있음

    베트남

   -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한 국내법이 내륙수로법과 해상운송법으로 구분

    ⦁ 해상 운송의 경우, 베트남 해상코드(2015)를 따르며, 이 외에도 환경 보호법(2014)와 위

생 안전법(2015)를 따르고 있으며, 내륙수로 운송의 경우 내륙수로교통법(2014)이 별도로 

있음

   - 베트남은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정을 따르고는 있으나, IMO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고 실

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없어 국제기준에 맞게 위험화물 운송 처리가 잘 되고 있

지 않은 경우가 있음

    싱가포르

   - 싱가포르 항만청(MPA, Maritime Port Authority of Singaport)은 위험화물 관리를 위한 법

을 2005년 제정하였으며 모든 위험화물은 MPA에 전자문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음

   - 항만 구역 내 위험화물 보관 전, 리스크 분석(QRA, Quantitative Analysis Study)을 통해 해

당 위험화물에 대한 위험을 정량화하여 평가를 진행함

   - 위험화물의 안전한 운송 및 보관·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위험화물을 신

고하지 않거나, 잘못 신고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

 ▫ 아태지역 항만분야 위험물관리를 위한 권고 및 합의 사항 도출

   - 1.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 규제·규범,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이를 이행

하기 위한 국가가 책임 기관으로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

   - 2.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된 법·규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관(UNECE, IMO)의 현 업무에 대해 

지속적으로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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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   - 3.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안전·비상사태 

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

   - 4. 위험물 관련하여 국제 규제 이행 및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내 관

할 관청의 역할 강화 

   - 5. 항만 구역 내 위험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관련된 각 기관(관할청, 항만공사, 화주, 터미널 

및 기타 이해관계자)의 역할,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명확화

   - 6. 관할 주무관청은 위험물의 안전 운송 책임자로 지정된 기관의 연락처 목록을 필요에 따

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이러한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하며, 해상 운송과 관련한 연락처

에 대한 것은 GISIS 모듈(IMO 문서 CC 8/17/3)을 준수

   - 7. 비상대응이 쉽도록 항만 구역 내 위험화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

털화 가능성 모색

   - 8. 위험화물로 인한 주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메커니즘 확립

   - 9. 항만 구역 내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 및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한 경험 및 사례 등에 대한 

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(글로벌 혹은 지역 단위별) 구축

   - 10.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혹은 우수(모범) 사례 등을 공유하

기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 마련

   ⦁ 주요 회원국의 항만에서 위험화물 처리관련 법령 및 모범사례 공유 필요

   ⦁ 한국의 ｢위험물 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(해양수산부 고시)｣ 등 관련 법령 번역 

및 전달(태국 항만청 요청 사항, KMI 이행)

   - 11.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, 모든 항만은 탈 탄소화와 더불어 대체 연료 등으로 인한 새로

운 요구 사항에 대한 항만 시설 기준 준수, 잠재적 사고 대비에 대한 필요성 인지

   - 12.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험 평가 방법론과 통제 관리 및 장기적 축적된 

경험 등을 토대로 수·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 도입 및 구현

   - 13. 분석, 역량 강화, 기술 지원 및 내륙 운송 연결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

운송 연계성 향상 협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(to ESCAP)

   - 14. 항만 구역 내 위험물 관리, 대체 연료의 도입 등의 관점에서 이번 워크숍의 권고 사항

을 준수하고, 지역 내 기술 협력이 지속되도록 IMO를 초청

 ▫ 한-태국 메콩강 유역 항만분야 협력사업 논의(Thanatip Jantarapakde, 태국 교통부 해양국 과장)

   - 태국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음

   - 메콩강 수로운송이 활성화된다면 중국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 해상/

육상보다 효율적인 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함

   ⦁ 특히 태국-중국간 육상운송 경로에는 계곡과 고원이 위치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, 효율적

인 대체 운송 경로 개발이 필요함

   ⦁ 현재 소형 탱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 중임

   - 그러나 메콩강의 수심과 넓이를 고려한다면, 선박의 크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

   - 태국 교통부(MOT)의 해양국, 육상교통국, 민항국, 고속도로국, 농촌도로국, 교통정책기획실

이 메콩강 유역의 계획, 개발과 관련한 정부 부처임

   -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메콩강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추진 시, 타당성조사를 위해 태국 정

부에서 컨설턴트를 지정·고용함

   ⦁ 투자자가 타당성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,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표하여 

타당성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, 또는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의 참여를 검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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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 ▫ 세미나 사진


